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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찬을 만나기 전, 달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 '달아'와 '찬'은 기구한 사연을 가진 중학생이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달아는 새아빠가 떠난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무기력한 엄마와 아빠가 다른 어린 남동생을 돌보며 일찍

철이 든다.

찬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로 따뜻하고 자상한 부모님의 돌봄 아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 자신의 가

치를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교회에서 만난 두 아이는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동질감을 느낀다.



달아는 찬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억울하다고 여겼는데 자신보다 불쌍한 아이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모르는 찬을 위로하며 이상하게도 자신이 위로받는 느낌을 받는다.

소설 '나보다 불행한 아이'는 작가 유니게가 3년 만에 펴낸 여섯 번째 성장소설이다.

작품은 남의 불행을 보고 위로받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청소년기 아이들 모습을 통해 그려내 공감과 치유의 이야기를 전한

다.

"그 사건을 계기로 둘은 부쩍 가까워졌다. 찬도 달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

를 찬은 달아에게, 달아는 찬에게 할 수 있었다. 찬은 달아의 아빠와 유지의 아빠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달아는

찬의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달아는 찬을 위로하면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위로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50~51쪽)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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